
대기업, 고졸사원 신규채용 선호
회사충성도․업무열정 높고 성실 … SKC도 2011년 144명 충원

최근 은행권이 학력 인플레이션과 고졸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고졸 행원 2700명을 채용하겠다고 나

선 가운데 주요 대기업도 고졸사원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고졸 학력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르고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아 고졸 채용 확대추세가 확산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LG그룹은 2011년 하반기 대졸 1300명(신입 900명에 경력 400명)과 기능직 2700명 등 4000명을 채용하면서

기능직의 50% 이상을 고졸 인력으로 선발키로 했다.

LG그룹은 상반기 기능직 5700명 가운데 3000명을 고졸 출신으로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는 LG디스플레이

1300명을 포함해 1600명을 고졸 인력으로 채울 예정이어서 2011년 전체적으로 기능직 8400명 중 55%인 4600

명을 고졸로 선발하게 된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마이스터고인 구미전자공고와 협약을 맺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채용인력 900명 중 400명을 고졸자로, 2011년에도 선발 예정인 900명 가운데 절반 정도를

고졸 학력자가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0년 12월부터 마이스터고 출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11년 2월

마이스터고 1학년 중 채용 예정자 100명을 선발했다.

채용 예정자들에게는 재학 학업보조비 500만원을 보조해주고 방학 중에는 현장실습을 시킨 뒤 졸업과 동시

에 입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산직 사원으로 공고 출신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거제공고와 조선분야의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기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삼성중공업은 마이스터고에 기술자문이나 교육과정개발, 기자재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삼성 계열사들은 단순히 채용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협력을 통해 인재를 교육해 선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나 기술 우수학생 등 고졸자를 정규직으로 특채하고 출신학교에 기

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10여 곳과 산학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SKC는 상반기에 고졸사원 44명을 채용했고 진천공장 증설에 따라 하반기에 10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

다.

CJ제일제당은 매년 고졸자 150명 이상을 생산직으로 공개 채용해 서울, 인천, 부산, 논산 등에서 식품·제약·

사료 공장을 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고졸 생산직을 생산현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 키우고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22일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 80％가 대학진학을 꾀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

큼 대학 졸업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며 “현장교육과 학과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대한상의는 사내 대학을 세워 고졸사원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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